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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· 현장 
기획감독 착수

-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 25개소 긴급 산업안전감독 실시 
 

-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, 4월 한 달간 안전실태 중점 관리

  3.25.(화) 현대엔지니어링(주)의 아산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
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, 최근 한 달 동안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시공하는 
현장에서 세 건의 사망사고*가 연속하여 발생했다. 
    * (2.25.) 경기 안성시 세종-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붕괴사고(사망 4명, 부상 6명)

(3.10.)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추락사고(사망 1명, 부상 1명)
(3.25.)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달비계 작업 중 사고(사망 1명)

  고용노동부는 동 중대재해 3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산업안전
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
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

  또한,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(주)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
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83개소의 30%에 해당하는 25개소에 대해 산업
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. 앞서, 고용노동부는 세종-안성 간 고속
도로 교량 붕괴사고(2.25.) 직후, 2.28.부터 3.21.까지 현대엔지니어링(주)이 
시공하는 도로·철도·굴착공사 현장 22개소에 대해 이미 기획감독을 실시
한 바 있다.



  한편,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
고려하여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중점 관리한다.

  우선 4월 6일까지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. 4월 7일
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1천 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
전반을 감독할 계획이다. 감독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
현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·사법 조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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